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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이직 의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ilience and Turnover Inten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윤성은1, 이수영2*

Sung-Une Yoon1, Su-Young Lee2*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이직의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두 변인 간의 관계 및 

회복탄력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직의도 감소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서울과 대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유아교사 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이직의도 수준은 모두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유아교

사의 이직의도 역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현 직장의 이직의도 여부’ 문항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또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과 이직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회복탄력성 총점 및 하위요인은 이직의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자기조절능력과 긍정성은 이직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교육적 접근이 유아교사의 이직의도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핵심어 : 유아교사, 회복탄력성, 이직의도, 자기조절능력, 긍정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reduce turnover intention by grasping the level 

of resilience and turnover inten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and the effect of resilience on turnover intention.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184 early childhood teachers working at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in Seoul and Daegu. As a result 

of the study, both the resilience and the level of turnover inten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were above 

average. Early childhood teachers' turnover intention was also above average, especially in the question of 

'whether their current job is willing to turnover'. In addi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nfirmed in the sub-factors of resilience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total score of resilience and sub-factors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turnover intention.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elf-regulation ability and positivity were found to be factors that 

significantly predicted turnover inten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 educational approach that strengthens 

resilience can contribute to a decrease in early childhood teachers' turnover intention. This study prov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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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s.

Keyword : Early childhood teacher, resilience, turnover intention, self-regulation ability, positivity

1. 서론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가족 기능의 변화는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관심을 지속적으

로 증대시키고 있다 [1]. 특히 2013년 유아교육 취원율이 90%를 넘어선 이후, 2023년에는 유아교육

기관 이용 비율이 9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러한 변화는 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

하는 유아교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교사는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

을 능가할 수 없다”는 명제가 강조하듯 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3][4].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분야는 높은 이직률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유아교사의 이직이 발생한 어린이

집의 비율은 74.8%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 67.3%, 2021년 72.6%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유아교사의 잦은 이직은 유아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뿐만 아

니라 [5], 아동과 교사 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여 유아의 발달과 교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교사 개인의 전문성 축적과 직무 만족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교사의 이직에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다 [6]. 유아교사는 초·중등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전문성 인정의 한계에 직

면해 있으며, 과중한 업무, 낮은 임금 수준,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제한된 승진 기회 등이 주요 이

직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7-9]. 이 외에도 원장 및 동료 교사와의 관계 갈등, 행정 및 업무 처리

의 부담 등도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아교사가 소진 상태에 이르러 이직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10]. 일부 유아교사들은 직무상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

며, 오히려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성숙을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유아교사가 동일한 환경

적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개인이 지닌 심리적 자원과 대처 방식에 따라 이직 의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은 유아교사의 이직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

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한다. 긍정심리학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개인이 위기나 역경에 직면했

을 때 이를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심리적 능력을 의미한다 [11]. 회복탄력성

이 높은 개인은 직무 스트레스, 갈등, 실패 경험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소진을 예방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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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다 [12]. 이러한 점에서 회복탄력성은 교직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달시키는 핵

심 심리 요인으로 주목된다.

회복탄력성은 일반적으로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다. 자기조절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서 합리적인 판단과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대인관계능력은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고 공감

함으로써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13]. 긍정성은 삶과 직무에 대해 낙

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 자원을 확장하는 특성을 포함한다

[13].

이러한 하위요인의 특성을 종합해 볼 때, 회복탄력성은 유아교사의 이직 의도를 효과적으로 낮

출 수 있는 핵심적인 개인 변인으로 가정할 수 있다. 즉, 회복탄력성은 유아교사가 직무상의 어려

움에 직면했을 때 이직이라는 선택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완충하는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이직 의도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기존 연구

에서 주로 다루어 온 근무 환경이나 처우 개선 중심의 접근을 넘어 개인의 심리적 자원에 주목한 

새로운 분석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유아교사의 이직을 예방하고 교직 유지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이직의도 수준은 어떠한가?

1)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 수준은 어떠한가?

2) 유아교사의 이직의도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연령, 학력, 경력, 직책)에 따라 회복탄력성과 이직의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이직의도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4. 유아교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서울시와 대구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근무 중인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한 양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의 협조를 통해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식으로 선정된 유아교사 200명이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우편 및 인편을 통해 배포하였으며, 반송용 우편과 연구자의 직접 방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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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모두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한 16부를 제외한 총 184부의 설문지가 최

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 유아교사 184명의 일반적 배경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

  [Table 1] General Background of Early Childhood Teachers

구분 내용 사례수(n) 퍼센트(%)

연령

20대 111 60.3

30대 51 27.7

40대이상 22 12.0

경력

5년이내 90 48.9

10년이내 56 30.4

11년 이상 38 20.7

학력

2년대졸 19 10.3

3년대졸 61 33.2

4년대졸 84 45.7

대학원 이상 20 10.9

직책

보조교사 4 2.2

담임교사 121 65.8

주임교사 19 10.3

원감 17 9.2

원장 23 12.5

합계 184 100.0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형 회복탄력성 척도를 사

용하였다 [13]. 이 척도는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각 하위요인은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소통능력, 공감능

력, 자아확장력,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의 9개 하위 영역을 포함한다. 모든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수준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이직의도

를 측정하기 위해 이직의도 척도를 사용였다 [14]. 이 척도는 개인이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을 떠나

고자 하는 인지적·의도적 경향을 측정하는 도구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직의도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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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집된 설문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 PASW(Predictive Analytics Software)을 활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이직의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다. 셋째, 유아교사의 개인적 특성(연령, 학력, 경력, 직책)에 따른 회복탄

력성과 이직의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넷

째, 회복탄력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섯째, 이직의도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예측력과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 및 이직의도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

에 제시하였다.

  [표 2]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 수준에 대한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ilience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최소값 최대값

하위요인

자기조절능력 3.51 .45 2.56 4.61

대인관계능력 3.71 .49 2.72 4.83

긍정성 3.75 .53 2.29 4.76

회복탄력성 총점 3.66 .43 2.71 4.53

먼저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회복탄력성 총점의 평균은 3.66(SD = .43)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하위요인별 평균은 긍정성(M = 3.75, SD = .53)이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 대인관계능력(M = 3.71, SD = .49), 자기조절능력(M = 3.51, SD = .45) 순으로 나타났

다.

유아교사의 이직의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유아교사의 이직의도 총점은 평균 15.56점(SD = 5.05)으로, 문항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3.11점에 

해당하여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는 ‘현 직장의 이직의도 여부’ 문항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보수 및 신분 보상이 개선될 경우 이직 의도’ 문항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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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상당수의 유아교사가 현재 근무 환경과 처우 조건에 대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표 3] 유아교사의 이직의도 수준에 대한 기술통계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Turnover Intention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최소값 최대값

문

항

현 직장의 이직의도여부 3.36 1.10 1.00 5.00

타기관의 처우개선 시 이직의도여부 2.99 1.29 1.00 5.00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이직의도여부 3.20 1.17 1.00 5.00

이직을 생각하나 조건이 맞지 않아 보류 2.79 1.26 1.00 5.00

현재보다 보수와 신분보상 시 이직의도여부 3.22 1.33 1.00 5.00

이직의도 총합 15.56 5.05 5.00 25.00

3.2 유아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이직의도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회복탄력성과 이직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집단 수가 3개 이상인 변인(연령, 학력, 경력, 직책)에 대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유아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이직의도의 차이 

  [Table 4] Differences in Resilience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변인 자기 조절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 회복탄력성 총점 이직의도

연

령

20대 3.43(0.45) 3.68(0.51) 3.67(0.56) 3.59(0.47) 3.35(0.9)

30대 3.59(0.46) 3.73(0.45) 3.87(0.45) 3.73(0.35) 2.88(1.07)

40대이상 3.73(0.24) 3.85(0.46) 3.9(0.47) 3.83(0.33) 2.45(1.05)

F 5.662** 1.111 3.361* 3.738* 9.839***

학

력

2년제졸 3.3(0.44) 3.49(0.34) 3.44(0.53) 3.41(0.38) 3.46(0.93)

3년제졸 3.3(0.44) 3.55(0.5) 3.54(0.48) 3.46(0.42) 3.55(0.82)

4년제졸 3.67(0.4) 3.8(0.46) 3.92(0.5) 3.8(0.38) 2.68(0.99)

대학원 이상 3.66(0.31) 4.06(0.43) 4.01(0.42) 3.91(0.36) 3.28(1.03)

F 11.942*** 8.816*** 11.365*** 13.872*** 11.489***

경

력

5년이내 3.42(0.47) 3.64(0.49) 3.66(0.55) 3.57(0.45) 3.29(1.04)

10년이내 3.52(0.37) 3.77(0.49) 3.8(0.48) 3.7(0.4) 3.02(0.87)

11년 이상 3.7(0.43) 3.81(0.47) 3.89(0.54) 3.8(0.38) 2.82(1.1)

F 5.925** 2.139 2.789 4.249* 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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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연령에 따라 자기조절능력(F=5.662, p<.01), 긍정성(F=3.361, p<.05), 회복탄력성 총점

(F=3.738, p<.05), 이직의도(F=9.839,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자기조절능력(F=11.942, p<.001), 대인관계능력(F=8.816, p<.001), 긍정성

(F=11.365, p<.001), 회복탄력성 총점(F=13.872, p<.001), 이직의도(F=11.489,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력에 따라서는 자기조절능력(F=5.925, p<.01), 회복탄력성 총점(F=4.249, p<.05), 

이직의도(F=3.306,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책에 따라서는 자기조절능력(F=6.500, 

p<.001), 대인관계능력(F=2.509, p<.05), 긍정성(F=6.633, p<.001), 회복탄력성 총점(F=5.243, p<.01), 이

직의도(F=9.10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회복탄력성과 이직의도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

여주며, 특히 연령·경력·직책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은 높고 이직의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시사한

다.

3.3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이직의도의 상관관계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회복탄력성(총점·하위요인)과 이직의도의 상관관계 (n = 184)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Resilience (Total and Subscales) and Turnover Intention (n = 184)

변인 1 2 3 4 5

1 자기조절능력 1

2 대인관계능력 .531*** 1

3 긍정성 .565*** .454*** 1

4 회복탄력성 .854*** .744*** .776*** 1

5 이직의도 -.414*** -.288** -.343*** -.448*** 1

*p < .05, **p < .01, ***p < .001

분석 결과, 회복탄력성 총점은 이직의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448, p < .001). 

직

책

보조교사 2.83(0.32) 3.44(0.19) 2.71(0.48) 2.99(0.33) 4(0)

담임교사 3.45(0.42) 3.66(0.47) 3.72(0.47) 3.61(0.41) 3.25(0.97)

주임교사 3.49(0.45) 3.66(0.73) 4(0.68) 3.72(0.55) 3.02(0.8)

원감 3.75(0.52) 3.87(0.3) 3.7(0.5) 3.77(0.39) 3.41(1.08)

원장 3.76(0.32) 3.95(0.4) 3.96(0.49) 3.89(0.31) 2.08(0.75)

F 6.500*** 2.509* 6.633*** 5.243** 9.100***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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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조절능력(r = –.414, p < .001), 대인관계능력(r = –.288, p < .01), 긍

정성(r = –.343, p < .001) 모두 이직의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며, 특

히 자기조절능력과 긍정성이 이직의도와 보다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3.4 유아교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설명력

유아교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이직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분산팽창계수(VIF)는 1.956~2.203으로 나타나 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은 1.380으로 나타나, 잔차의 자기상

관이 심각하다고 볼 근거는 크지 않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긍정성(β = –.266, t = –2.716, p < .05)과 자기조절능력(β = –.233, t = –

2.517, p < .05)이 이직의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

다. 반면 대인관계능력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R² = .201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들이 유아교사의 이직의도 총점 변량의 약 2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유아교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중다회귀분석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Resilience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Turnover Intentions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2 F
B 표준오차 ß

(상수) 6.964 .584 　 11.928***

.201 16.316***
자기조절능력 -.530 .210 -.233 -2.517*

대인관계능력 -.023 .196 -.011 -0.119

긍정성 -.508 .187 -.266 -2.716*

*p < .05, ***p < .001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이직의도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고, 회복탄력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 및 회복탄력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

로 검토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서울과 대구 지역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근무하는 유아교사 

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사의 이직 문제를 개인의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Vol.15, No.2 April (2026)

307

심리적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와 그 함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은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에서는 

긍정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인관계능력과 자기조절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사가 정

서적으로 소진되기 쉬운 직무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적 자원을 유

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긍정성이 가장 높은 하위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유아교사가 유아

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긍정적 정서를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직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

한 직무 경험이 긍정적 태도의 형성과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

과는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이 보통 이상 수준임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한편, 유아교사의 이직의도 역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현 직장의 이직의도 여

부’ 문항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는 상당수의 유아교사가 현재의 근무 환경과 직무 조건

에 대해 지속적인 고민과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회복탄력성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환경적 요인이 이직의도를 자극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유아교사의 이직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에서 비롯

되기보다는, 직무 환경과 개인의 심리적 자원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현상임을 시사한다.

둘째, 유아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분석 결과, 연령, 학력, 경력, 직책에 따라 회

복탄력성 총점 및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연령과 경력이 높

고 직책이 상위에 있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교직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다양한 문제 해결 경험이 교사의 정서적 안정성과 대처 능력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회복탄력성은 고정된 성향이라기보다는 교직 경험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강화

되는 심리적 자원일 가능성이 높다.

학력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 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학업 과정에서의 성찰 경험과 이론적 이해가 교사의 자기 인식과 상황 해석 능

력을 확장시켜, 직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보다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회복탄력성이 학습과 훈련을 통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역량임을 뒷받침하며, 유

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전문성 개발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유아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분석 결과에서도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연령이 낮고 경력이 짧은 유아교사일수록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교직 초기 단계에서 경험하는 직무 부담, 역할 혼란, 정서적 소진이 충분히 완충되지 

못할 경우 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력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는 학력 

수준 자체보다는 학력 대비 처우 수준, 직무 기대와 현실 간의 불일치, 근무 기관의 유형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중간 관리자 위치에 있는 유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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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우, 교사와 관리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의도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회복탄력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 총점 및 모든 하위요인은 

이직의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

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며, 회복탄력성이 이직을 완충하는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긍정성과 자기조절능력이 이직의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는 점은, 교

사의 정서적 태도와 자기 통제 능력이 이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중다회귀분석 결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긍정성과 자기조절능력이 유아교사

의 이직의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두 요인은 이직의도 변량의 약 

2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직의도가 개인의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근무 조건,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함께 받는 복합적 현상임을 전제로 해석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긍정적 정서 자원과 자기조절능력이 이직

의도를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유아교사 지원 정책과 교사교육 프로그램 설계

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이 이직의도를 낮추는 중요한 심리적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긍정성과 자기조절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의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교직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초임 교사 및 예비 교사 단계부터 회복탄력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교사 개인의 심리적 자원을 강화하는 접근은 유아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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